“저출생 장기화에도 아동 소비는 역주행”
신세계百, 신학기 맞이 ‘뉴 챕터, 뉴 룩 페어’ 열어
- 22일까지 신세계百 ‘뉴 챕터, 뉴 룩 페어’.. 50개 브랜드 최대 40% 할인
- 초등학교 입학 ‘30만명’ 밑돌 전망에도 집중 투자.. 아동 매출 15.6%↑
- MZ맘 겨냥한 인기 아동 브랜드 팝업 확대... 구매 사은 혜택도 풍성
 
신세계백화점이 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신학기 맞이 ‘뉴 챕터, 뉴 룩 페어(New Chapter, New Look Fair)’를 연다. 3월 입학, 개학 시즌을 앞두고 아동 의류와 가방, 신발, 문구류 등 신학기 필수 상품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행사와 브랜드 팝업,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MLB키즈, 캉골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블랙야크 키즈 등 국내외 인기 아동 · 스포츠 브랜드 50여개가 참여해 의류와 책가방, 운동화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신학기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실속형 상품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에도… 아동 소비는 ‘역주행’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소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2023년 40만 1천여 명에서 2025년 32만 4천여명 수준으로 약 20%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 지역 역시 같은 기간 6만 6천여명에서 5만 4천여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입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백화점 아동 장르의 소비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신학기를 앞둔 2~3월 기준 신세계백화점 아동 장르(신생아 제외) 매출은 2023년 14.5%에서 2025년 15.6%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객단가 역시 6.4%에서 8.6%까지 올라섰다.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생수 · 신세계백화점 아동장르 신장률]
	구분
	23년
	24년
	25년

	입학생수
	전국
	401,752명
	353,713명
	324,040명

	
	서울지역
	66,324명
	59,492명
	53,956명

	신세계百
아동장르
	매출
	14.5%
	14.9%
	15.6%

	
	객단가
	6.4%
	7.7%
	8.6%


※출처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신세계백화점(2~3월, 전년동기대비, 아동장르, 신생아제외)
※26년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수(전망) : 29만 8,178명
 
아이 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더 좋은 상품과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집중 투자형 소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MZ 부모 겨냥 신학기 행사 맞이 인기 팝업, 프로모션 혜택 확대
 
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이번 신학기 행사에서 인기 아동 브랜드 팝업을 대폭 확대하고, 구매 혜택 역시 강화한다.
 
신세계는 최근 독특한 디자인과 세계관, SNS 친화적인 요소를 앞세운 아동 브랜드들이 MZ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빠르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춰, 점포별로 인기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확대 운영하고, 신학기 시즌 한정 상품과 단독 구성 제품을 선보인다.
 
강남점 10층에서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의 아동 라인인 ‘마르디메크르디 레쁘띠’ 팝업, 8층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참여하는 신학기 백팩 팝업을 연다. 센텀시티점 6층에서는 SNS 팔로워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아동 니트 브랜드 ‘메론스위치’, 대구점 7층에서는 인기 주니어 패션 브랜드 ‘스쿨더키퍼스’ 팝업을 지역 상권 최초로 선보인다.
 
구매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신세계백화점 앱(APP) 푸시 알림 수신 고객에게는 아동 브랜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5천원 금액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신세계 제휴카드(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로 명품, 패션, 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7%를 신백 리워드로 돌려준다.
 
신학기 맞이 인기 브랜드 상품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리틀그라운드 ‘룰라비 스프링 플라워 스쿨백 세트’(26만 6천원), 캉골키즈 ‘조세 백팩 세트’(20만 9천원), 뉴발란스키즈 ‘2010 시리즈’ 운동화(14만 9천원), 토박스 ‘다이노솔즈 데저트 스피노’ 운동화(7만 9천원) 등이 있다.
 
이외에 신세계백화점 이커머스 플랫폼 ‘비욘드 신세계’에서도 인기 아동 브랜드의 신학기 스쿨룩 상품과 온라인 전용 혜택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저출생으로 자녀 수는 줄었지만, 한 명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는 소비 성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뉴 챕터, 뉴 룩 페어’를 통해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상품과 혜택을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